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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전KPS 하청노동자 직고용은 
공정성‧형평성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며, 

하청업체 경영진 의견도 청취 예정

2026년 2월 3일자 조선일보 <정부, 한전KPS 하청 600명 직고용 추진 논란> 

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

□ 보도 내용
 

 ○ 정부와 민주노총 등은 ‘발전산업 고용‧안전 협의체’를 꾸려 한전KPS 

하청 노동자 600여 명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결론짓고 이달 발표 예정

 

 ○ 하청업체 재산권 침해 및 폐업 유발, 채용 공정성 문제로 인한 한전

KPS 내부 노노 갈등 발생 가능성
  

   * 문재인 정부 때의 ‘인국공(인천국제공항) 사태’가 재현될 우려도 제기
 

 ○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으로 일감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규직만 

늘릴 뿐 이후 대책은 미비

□ 설명 내용

 

 ○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* 사망 사고(‘25.6.2.) 재발 

방지, 공공부문 상시지속·생명 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

국무총리 훈령*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와 故 김충현 대책위, 전문가 등이 참여

하는 「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」가 운영되었음(‘25.8.13.~’26.1.31.)

    * 「故 김충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‧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

따라 故 김충현 대책위, 정부(국무조정실, 기후부, 노동부, 재경부), 전문가 등으로 구성  
 



   - 특히, 협의체 논의안건인 고 김충현 사망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의 하청

노동자 직접고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

   - 한전KPS 직접고용은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의 재발 방지, 한전KPS 

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(’25.8.28.) 및 노동부의 시정지시(’25.10.22.), 

석탄발전소 폐지,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예정인 사항임

  

 ○ 한전KPS 내부 노노 갈등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시 한전

KPS 노‧사, 하청 노동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전 협의체를 별도로 

구성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‧형평성을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방향

으로 구체적인 채용 대상, 기준, 방식 등이 협의될 예정

 

 ○ 한전KPS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정부는 노사전 협의체 논의가 완료될 

때까지 하청업체 경영진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 청취 및 

협의를 진행할 계획

 

 ○ 아울러,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 발전소로의 직무전환, 

재배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고용 안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

    * 석탄발전전환특별법 제정,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,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등

(26년 상반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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